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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기억
김봉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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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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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400m2

준공 2022.10.

숲의 기억
Memories of the Forest

김봉찬 대표는 식물학을 전공했다. 1990년 여미지식물원을 시작으로 평강식물원 소장으로 일하면서 꾸준히 한라산 등의 식

생 연구를 해왔다. 국내 최초로 서식처 기반 정원인 이탄습지와 고산식물을 위한 암석원 등을 조성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았

다. 특히 제주 비오토피아, 평강식물원, 백두대간수목원 등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대규모 생태조경 설계와 시공에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선보였다. 반대로 아모레성수, 모노하한남, 피크닉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연과 생태를 도시에 안정적으로 

담아내는 자연주의 정원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2007년 인생의 배경인 제주도에, 정원 시공 & 컨설팅 업체인 더가든을 설립했

다. 현재, 자연주의 정원을 기반으로 한 베케(VEKE)를 직접 조성, 운영하고 있다. 그는 치밀하고도 엉성한, 한국의 아름다움과 

투박함을 담을 한국형 자연주의 정원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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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자연주의 정원은 그저 새롭게 유행하는 정원 양식이 아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수많은 세기를 함께해온 자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자연이 사라지고 있다. 

정원은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고 잃어버렸던 자연에 대한 반성이자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자연스러운 인류의 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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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과거 우리 선조들은 정원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경관과 공간의 지혜를 잘 보여주었

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영 방식은 현재 정원의 세계적인 흐름이

자 생태정원의 기반인 자연주의 정원과 맥이 닿아 있다. 수묵화를 생각해보면, 화려한 

꽃이나 수려한 시설 대신 빛과 어둠, 선과 여백의 아름다움이 있다. 정원도 공간조형

을 통해 땅과 하늘 그리고 생명이 신비로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정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 바람, 경이로운 물의 순환에 따라 새로운 반응을 일으

킨다. 그 속에는 다양한 생명이 공존한다. 특히 ‘서식처 기반’ 위에 심긴 식물들은 온갖 

야생 생명을 부르는 초석이 된다. 이들이 겹겹이 모인 정원은 결국 종은 물론 동식물

의 차이를 넘은 공생의 장이 될 것이다. 농약이나 비료 없이, 최소한의 관리로, 자연 

스스로 공생하는 정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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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모든 도시가 그러하듯 과거 사람들이 이용하기 전에는 

이곳 맑음터공원 초원이나 숲 등 야생의 서식처였을 것이다. 

처음 맑음터공원을 마주했을 때, 

오래전에 심긴 나무들이 이제는 울창한 숲이 되어 있지만 

뭔가 허전함 혹은 삭막함을 느끼게 했다.

그 속에서 부족한 것을 생각해보니, 

결국 필요한 건 자연이 주는 

촉촉함과 싱그러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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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먼저 땅을 파서 함몰지형을 만들고 이를 기존 계곡과 연결했다. 땅을 파면 주변의 물

이 경사로 스며들어 촉촉한 서식처가 만들어진다. 그 지형 위에 나무와 싱그러운 풀

들을 심었다. 비가 오면 간헐적으로 빗물이 고이는 빗물정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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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비가 많이 오면 지형의 물이 자연스럽게 계곡으로 넘쳐흐른다. 때문에 웅덩이는 비가 

오면 빗물정원이 되고, 간헐적으로 습지가 되기도 한다. 웅덩이 사면은 주변보다 낮아 

주변의 물이 스며들어, 건조한 날에도 충분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꼬랑사

초, 부채붓꽃, 노루오줌 등 다양한 호습식물(Water loving plant)을 식재했다. 비가 많이 오

거나 장마 기간에는 물속에 뿌리가 완전히 잠기기도 하는데, 그런 생태 환경을 더 좋

아하는 식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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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가을이 지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정원에도 겨울이 찾아온다. 겨울정원은 더

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특히 수피가 좋은 흑자작나무, 자작나무, 붉은자작나

무의 선은 기존 공원 나무들의 선과 중첩이 되어 공간에 깊이감을 더해줄 것

이다. 지표면은 꼬랑사초와 레모타사초가 단풍이 들고 빛바랜 갈색으로 남아 

더욱 공간을 특별하게 한다. 양치식물 중 일색고사리는 겨울 늦게까지 푸르게 

남아 있을 것이다.

정원예술은 예술적인 시설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원예술은 비, 바람, 빛 등 자연의 힘을 담아내는 정도에 따라 정원을 더 감

동을 주는 공간으로 만든다. 시설물은 동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시설만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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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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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내 정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고민되어야 하는 맑음터공원의 주변을 바라본다. 

기존의 연못, 산책로, 주변의 숲, 땅과 하늘 등.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정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무들을 더해 기존의 숲과 나무에 중첩되는 숲을 만들고, 

마치 이곳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기존 숲의 깊이를 더한다. 

내 정원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정원이 맑음터공원의 주변과 생태에 함께 녹아들어 아름다워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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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숲의 기억

https://youtu.be/G0Nhee3-oGA
QR코드를 통해  명인정원, 김봉찬 작가의 ‘숲의 기억’을 영상으로 만나보자.

2022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식물의 힘 히스토리북 48쪽을 참고하면, 
명인정원의 배치도, 투시도, 조감도와 같은 설계 자료 등을 더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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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이파리의 삶

이파리의 삶
유충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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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이파리의 삶

유충헌 SCAPE360 대표
scape360@gmail.com

설계 유충헌

시공 �SCAPE360, 노현정, 유준석, 유민석, 유성국, 김필수,  

김주만, 이보현, 김근주, 김해균, 정원뜰

위치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오산 맑음터공원)

면적 약 100m2

준공 2022.10.

이파리의 삶
leaf life

유충헌은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

조경학과 석사과정을 병행하며 SCAPE360(스케이프360)이라는 조경디자인 및 시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건대 더샵 

StarCity 주거 및 상업시설, 강남역 삼성전자 본사, 송도 잭니클라우스 G.C. 조경설계, 용산 전쟁기념관 조경 리노베이션, 개

인 주택 및 호텔 조경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주로 프라이빗 공간 조경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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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이파리의 삶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식물의 힘’이었다. 새싹을 틔움으로써 세상 밖으로 살며시 고개

를 내미는 식물이 떠올랐다. 이러한 새싹이 성장하여 다시 낙엽이 지고 대지의 자양

분을 만들어 주변 식물의 생장을 돕는 공존의 순환법칙이 식물의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더 나아가 잎의 일생을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혼자 도드

라지는 것이 아닌, 여럿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의 섭리를 이파리로 형상화

해 풀어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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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이파리의 삶

낙엽 이미지는 갈색 혹은 적색이므로 부식되면 적갈색으로 변하는 코르텐강을 소재

로 사용했다. 전체적인 색감은 바닥에 떨어져 흙이 묻은 낙엽을 연상케 하는 적갈색 

톤으로 계획했으며, 부패해가는 과정은 부식된 코르텐강의 입면 홀 가공을 통해 구현

했다. 이파리의 부패 과정은 코르텐강의 부식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재

료의 색깔 또한 적갈색이기에 낙엽을 표현하기에는 가장 좋은 소재라고 판단했다. 

코르텐강을 잎맥 모양으로 세워서 평면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잎의 모양

을 갖추게 하고 중심부로 갈수록 높게 하여 외부에서 볼 때 겹쳐 보이도

록 디자인했다. 

낙엽의 색깔뿐 아니라 부패 과정에서 생기는 홀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코르텐강 입면

에 홀을 자연스럽게 가공하고, 그로 인하여 비워지는 곳곳 경계의 창을 통해 식물의 

다양한 경관을 감상하도록 디자인했다.

이 디자인 모티프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떨어져 

흙에 묻힌 이파리 형상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완만한 경사지가 필요했고, 대상지 A

는 여섯 개의 후보지 중에서 가장 적절했다. 대상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파리 형

상과 부패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소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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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이파리의 삶

가장 중점을 두었던 작업은 낙엽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세워진 코르텐강에 자연스

러운 홀과 상단부를 곡선 모양으로 가공하는 것이었다. 처음 계획은 코르텐강을 공장

에서 레이저로 가공한 뒤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철

판의 두께가 두껍고 각각의 곡선값이 달라 인위적인 느낌이 들 뿐 아니라 인접 홀과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코르텐강을 기초석에 용접해 설치

한 후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가공하기로 했다. 세워진 코르텐강에 분필로 라인을 그리

고 포터블 프라즈마로 절단해가면서 작업했다.

작업은 까다로웠고 시간은 몇 배나 더 많이 걸렸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현장에

서 절단하니 완성도가 더 높아졌고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안전 문제로 절단면을 그라

인더로 몇 번 갈아내는 동안 코르텐강의 부식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파리가 부패하는 

형상이 갖추어졌다.

잎맥의 순환을 형상화한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중심부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는 상부에 잎맥 모양의 조형 지붕을 설치하여 그림자가 바닥에 투

영되도록 계획했다. 

이 상부의 평면 시설물은 코르텐강의 색감과 대비되는 밝은 톤으로 계획했다. 입면의 

코르텐강과는 다른 소재로의 변화를 통해 하부와 상부 구조물이 대비를 이루도록 의

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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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면서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조형 지붕

의 형태, 높이, 배치에 특히 신경을 써서 작업했다. 조형 지붕은 전체 크기가 가로 5m, 

세로 7m로 차량 운반이 불가하여 공장 제작 후 이동할 수 있는 크기로 절단하고 다시 

현장에서 형태에 맞게 이어 붙이는 작업을 해야 했다.

잎맥 형상의 코르텐강 일부는 동선이 되고 일부는 식재 공간이 되어 

사람과 식물이 같은 공간에 함께한다는 공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심부로 통하는 동선을 제외하고 중첩되는 코르텐강 사이는 식재지로 계획했다. 교

목의 경우 가을 단풍이 아름다우면서 떨어진 낙엽도 전체 작품과 어울릴 수 있는 수

종으로 선정했다. 팥배나무, 산수유나무, 화살나무, 단풍나무가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

으며 대상지 입구부에는 포인트로 배롱나무를 심었다. 

입구부는 침목계단으로 단차를 처리하고 계단 양쪽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입구성을 

강조했다. 코르텐강 사이에는 그라스류를 심어 시설물과 식물이 자연스럽게 연계되

어 보이도록 하고, 입면의 비워진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식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선부는 답압으로 인해 식물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코르텐강 입면의 하단 

절단부에 식재를 하여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동시에 양쪽 공간에서 볼 수 있도

록 했다.



4746

전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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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부에는 흙과 비슷하면서 우천 시에도 질척거리지 않는 마사토를 사용하여 

흙과 낙엽이라는 전체 콘셉트를 표현하고자 했다. 

마사토는 코르텐강과도 잘 어울리며 

걸을 때 사각거리는 청각적인 효과까지 고려한 소재다.



4948

전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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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자연광을 통해 중심부에서 잎맥 그림자를 감상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그림

자가 사라지고 조명을 통해 전체적인 잎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외부에서 보면 중첩된 

코르텐강 사이에 설치된 조명으로 은은하게 이파리의 형상이 연출되며, 내부로 들어

서면 낮과는 또 다른 편안한 느낌이 든다.

이 작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상상해본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 이파리 형상의 시설물이 가려졌으면 한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

서 이파리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겨울에 완전히 드러난 이파리 형상을 보면서 

공존의 순환, 이파리의 삶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중심부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잠

시 쉬면서 투영되는 잎맥의 그림자를 통해 이파리의 삶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를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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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에서 나오면 대상지 밖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또 하나의 벤치가 있는데 

이는 외부의 이웃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내’가 아닌 ‘여럿’을 생각하는  

공존의 메시지를 담고자 의도한 만큼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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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이파리의 삶

https://youtu.be/qsUN--vTsZg
QR코드를 통해 전문정원, 유충헌 작가의 ‘이파리의 삶’을 영상으로 만나보자.

2022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식물의 힘 히스토리북 60쪽을 참고하면, 
전문정원 ‘이파리의 삶’의 배치도, 투시도, 조감도와 같은 설계 자료 등을 더 살펴볼 수 있다.



식물의 시차
김이경, 김다혜, Euvrard Flori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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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식물의 시차

김이경 퍼블릭어라운드 조경가 / e.kyunglandscape@gmail.com
김다혜 (주)지역계획연구소 누리 조경가 / k.dahae.0@gmail.com 
Euvrard Florian 프리랜스 가든디자이너 / euvrardflorian@gmail.com

설계 김이경, 김다혜, Euvrard Florian 

시공 나래조경

위치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오산 맑음터공원)

면적 86m2

준공 2022.10.
식물의 시차
Plant Parallax

김이경은 영국에서 정원디자인을 공부하고 환경과 생태를 바탕으로 공공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에 관심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기획자로서 도시 풍경을 생태적 감각으로 설계하는 적합한 방

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김다혜는 한국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정원디자인을 공부했다. 한국에 돌아와 현재 조경 및 지역계획 분야에 몸담

고 있다. 식물과 정원이 가진 힘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다. 

Euvrard Florian은 프랑스 출신으로 12년 동안 수직정원 분야와 다양한 도시 정원에서 정원사로 일해왔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사이자 정원디자이너로서 프랑스 정원을 한국에 소개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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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들어가며 

정원디자인 구상을 위해 오산 맑음터공원에 도착한 첫날, 넓은 공원 내 광장을 걸어 

생태연못의 목조 다리를 지나 ‘전문정원’ 대상지를 마주했다. 여름 무더위에서도 각자

의 생태 감각을 보여주는 식물의 모습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찬찬히 이곳에 그림을 

그려보았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우와 여름철 폭염 그리고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인지하며 우리는 

변화하는 기후를 체감하고 있다. 점차 극심해지는 기후에 인간과 식물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식물 사회는 인간과는 다른 시간적 감각을 가지며 독특한 생존 방

식으로 공존해 살아간다. 

‘식물의 시차’ 정원은 인간과 다른 식물이 가진 고유한 시간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식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하기의 과

정’을 담고자 했다.

식물은 생체시계(Circadian clock)로 시간을 인지하여 생존, 생장하고 생식적인 기능을 한

다. 식물의 생체리듬은 높아지는 온도 아래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양지에 해당하는 대상지 환경을 반영하고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했으며, 완만한 경사지를 활용해 앉아서 주변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벤치를 낮게 배

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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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식물의 시차

다양성을 품은 단순함의 초원 같은 정원

식물은 빛, 온도 그리고 서식처가 되는 땅의 조건

에 따라 성장하고 살아간다. 양지인 대상지 환경

을 반영한 초원 같은 초지정원 조성을 위해 사초

류와 야생 초본식물을 선정하고 매트릭스 식재 방

법을 선택했다. 하나의 식물이 돋보이기보다 단순

하지만 다양성을 품은 초원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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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말채나무 ‘레그잠’(Cornus alba ‘Regnzam’)과 수크령 ‘하멜른’(Pennisetum alopecuroides ‘Hameln’)

은 초지정원의 바탕이 된다. 

매트릭스 식물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해 바탕에 깔리면서 

그 사이로 올라오는 야생화와 다른 식물들이 은은하게 어우러지도록 

한다. 

바탕식물 사이사이로 꿩의비름 ‘어텀조이’(Sedum spectablle ‘Autumn Joy’), 등골나물 ‘핑크포

레스트’(Eupatorium japonicum ‘Pink Frost’), 청화쑥부쟁이(Aster ageratoides ‘Ezo Murasaki’), 층꽃나

무(Caryopteris incana (Thunb.) Miq.) 꽃이 올라온다.

가을이 되면 골드피라밋(Helianthus salicifolius A.Dietr)은 노란 꽃을 하나둘 피워낸다. 벤

치 주변 앉은 자리 길을 따라 작은 키의 솔잎도라지(Nierembergia hippomanica Miers 

‘purple Rose’)와 두메부추(Allium senescens L.), 추명국(Andmonehupehnsis var. japonica)이 옅은 

보랏빛과 진분홍빛의 꽃을 피운다. 느티나무와 배롱나무 아래는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L.) Kitamura)와 흰물싸리(Potentilla fruticosa var. rigida)가 작은 잎과 하얀 꽃을 피

우며 잔잔한 생동감을 준다. 경사면은 주변 정원이 있는 아래로 이어지는 땅이다. 

실새풀(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군락은 경사면을 따라 투명한 질감으로 균형

을 잡아주며 정원과 정원을 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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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가 다른 두 개의 벤치는 

식물의 시간적 감각인 시차를 상징화한 것이다. 

생태적인 방법으로 조성하고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와 크기로 두 개의 벤치를 배치하였고, 

정원 식재 외 나머지 부분은 바크(잘게 부순 나무껍질)로 덮어 흙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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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식물의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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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를 재생한 오산 맑음터공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원형 플랜팅 태그

(식물 이름표)는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식물의 녹색 색감과 패턴으로 표현했고 

식물의 생체시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식물의 개화 시기를 1월부터 12월까지 시각적으

로 보여주고 정원에 심은 식물별 QR코드에 서식처를 기반으로 한 식물의 생육조건을 

담았다. 정원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별한 각각의 식물별 음악 리스트도 

감상할 수 있다. 정원 길을 따라 높낮이가 다양한 원형 플랜팅 태그를 찾아보면 어느

새 찾아온 나비와 벌, 새를 만날 수 있다. ‘식물의 시차’ 정원은 별도 온라인 사이트

(thetimeofplants.creatorlink.net)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식물의 시차 속 함께하기

‘식물의 시차’ 정원은 식물의 시간을 이해하고 극심해지는 기후 환경 아래 인간과 비인

간인 자연이 공존하는, 함께하기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 인간과 자연이 맞닿아 공생하

는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경과 정원 분야에서 일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오산 맑음터공원에서 정원을 만드는 

일은 식물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고 함께 우리가 되는 

소통의 과정이기도 했음을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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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원으로 돌아와 오산 맑음터공원 속 정원에 우리를 위치시켜본다. 어느새 늦가

을이 찾아온 정원은 흰말채나무가 짙게 물들었고 주변 풍경 속 그라스는 연못에 비친 

하늘을 뒤로하고 물결처럼 일렁인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정원에서 숨 쉬는 

식물의 시간에 응답하여 함께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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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식물의 시차

https://youtu.be/yG7Wvn49dYM
QR코드를 통해 전문정원, 김이경·김다혜·Euvrard Florian 작가의 ‘식물의 시차’를 영상으로 만나보자.

2022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식물의 힘 히스토리북 66쪽을 참고하면, 
전문정원 ‘식물의 시차’의 배치도, 투시도, 조감도와 같은 설계 자료 등을 더 살펴볼 수 있다.



내가 꽃, 네가 꽃
고흥기, 이정은, 배인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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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내가 꽃, 네가 꽃

설계 고흥기, 이정은, 배인환

시공 신한엘에프이, 이춘용

위치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오산 맑음터공원)

면적 약 100m2

준공 2022.10.
내가 꽃, 네가 꽃
I am a Flower, You are a Flower

고흥기는 한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조경설계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17년간 경력을 쌓았다. 현재 주식회사 조

경세계 대표로 재직 중이며, 주식회사 조경세계이앤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출

제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정은은 한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주식회사 조경세계에서 근무하며 실무경력을 쌓았다. 나무병원에서 근무하며 수

목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현재 주식회사 조경세계이앤씨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상패세계 대표

로도 활동하고 있다.

배인환은 호남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경설계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13년간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조경세계이앤씨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흥기 주식회사 조경세계 대표 / kohngki@naver.com
이정은 주식회사 조경세계이앤씨 대표
배인환 주식회사 조경세계이앤씨 대표



7978

전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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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터공원

맑음터공원은 매립지와 하수처리시설을 재생한 공원으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오산

의 문화, 체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의 거점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이곳에 자연과 사람을 분리하는 공간이 아닌, 이어주는 작은 정

원이 만들어진다면 오산시민의 일상의 본질과 자연 가치에 대한 증명 기

회로 삼기에 좋은 공간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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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내가 꽃, 네가 꽃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자연을 만들다

도심 내 매립지와 하수처리장을 근간으로 하는 맑음터공원에 공모전 주제인 ‘식물의 

힘’을 표현하고자 할 때 무엇을 그 시발점으로 삼으면 좋을까 고민했다. 

매립지와 하수처리장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그 쓰임을 다했거나 기피되는 공간이

다. 이곳에 녹지를 올려 다시 사람이 가까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의미

가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정원디자인의 모티프를 찾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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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내가 꽃, 네가 꽃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자연을 올려놓는다

도심 내 공원을 만들어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점을 하나 

만들어놓았다. 기반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자연과 사람을 잇

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러한 맑음터공원의 연대기와 가장 잘 어

울리는 정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작은 정원의 사이트에 녹여

야 할까? 그 결과물로 화분을 생각했다. 화분은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자연을 올려 관심을 받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만큼 맑음터공원의 연대기와 그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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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내가 꽃, 네가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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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에 어떤 의미를 담을까?

주제와 콘셉트 그리고 테마와 의미에서 화분은 자연을 담는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분은 하나로 점철되는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의미가 있고, 자연을 담아 사람과 사

람,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무한한 자연의 힘에 기반

해 문화의 꽃을 피운다는 생각에서 파생되었고, 오브제를 통해 의미를 상징하며 주

변 경관에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자연의 소중함, 나와 내 주변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다시 찾으며 

매번 반복함으로써 주변으로 그 파급력이 전달되도록 의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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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내가 꽃, 네가 꽃

연결되는 힘을 부여하다

화분의 오브제를 통해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목받고 관심받는 공간으로 정원의 의미

를 찾고, 거기에 더해 지속적인 방향은 어디에 맞출까 고민했다. 단순히 랜드마크에

만 머무는 정원을 넘어 내가 직접 들어가 체험하고 나누는 행위를 더한다면 한층 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화분 안에 화분을 추가로 배치하고, 내부의 화분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

은 채 참여의 가능성을 남겨두고자 비워두었다. 정원을 찾은 사람이 채우는 공간으

로 남겨둔 것이다. 사람들이 빈 화분에 올라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으로부터 주목

받으며, 자연과 소통하고, 함께한 사람과 친분을 나누며, 사진을 찍고, 생각을 나누

고, 웃음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연결의 기능을 부여하고

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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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내가 꽃, 네가 꽃

바로 이 연결이 ‘내가 꽃, 네가 꽃’ 정원의 힘이고 자연의 힘이라 할 수 있다. 

화분에 오르면 이러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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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내가 꽃, 네가 꽃

https://youtu.be/OVKkr1zOOzU
QR코드를 통해 전문정원, 고흥기, 이정은, 배인환 작가의 ‘내가 꽃, 네가 꽃’을 영상으로 만나보자.

2022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식물의 힘 히스토리북 72쪽을 참고하면, 
전문정원 ‘내가 꽃, 네가 꽃’의 배치도, 투시도, 조감도와 같은 설계 자료 등을 더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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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글가든
김복영, 문영숙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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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후글가든

김복영 중부대학교 정원문화산업학과 교수 / bkim@joongbu.ac.kr
문영숙 (주)림인포테크 대표 / zemma0521@daum.net 

설계 김복영, 문영숙

시공 선화조경, 현대토건(주), 오성두, 박선화 

위치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오산 맑음터공원)

면적 113m2

준공 2022.10.
후글가든
Hügel garden

김복영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 석사 및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시각디자인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가원조경설계사무소, 오픈글로브, 오하이오 주립대 본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주)림인포테크 대표를 역임하고 현

재 중부대학교 정원문화산업학과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실무경험을 토대로 조경 분야에서의 디지털 설계와 BIM 활용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스케치업완벽가이드』, 『조경 BIM 기초 입문서』, 『디지털정원설계 기초 입문 

매뉴얼』이 있다.

문영숙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 석사 및 박사로 10여 년간 대학 외래 강사로 활동했으며, ‘제3회 바람직한 고도육

성방안 논문 공모전’ 장려상,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활용방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장려상, 2021 평택 시민협치대회 ‘내

가 시장이라면’ 발표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현재 도시숲과 관련한 NPO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림인포테크 대표를 맡고 

있다.



9998

전문정원

작품집 후글가든

DESIGN CONCEPT _ 후글가든의 의미와 후글 개념의 도입

후글가든은 독일의 둑을 이용한 농경 양식인 후글컬처(Hügelkultur)를 모티프로 한다. 

후글컬처는 땅을 파고 통나무, 잔가지, 기타 수목의 부산물을 둑처럼 쌓은 뒤 그 위

에 상토를 얹어서 경작하는 방법이다. 숲에서 여러 재해로 쓰러진 수목의 잔해를 활

용할 수도 있다. 

둑 내부의 부속물이 썩으면서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이 제공되며, 

토양 배수 개선 및 보습력 강화 효과가 있으므로 관수와 비료 공급을 최

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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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후글가든

IDEA DEVELOPMENT _ ‘식물의 힘’을 보여주는 후글가든 만들기

후글은 식물의 힘으로 가득: 상록침엽수는 부패가 느리므로 후글에 적합하지 않고 

낙엽수의 잔해가 조성에 유리하다. 1~2년이 지나면 잔가지들이 먼저 부식되면서 토

양은 유기물과 식물의 영양분이 풍부해지고, 20여 년 후에는 굵은 가지와 목재들이 

부식되면서 둑이 일정 정도 가라앉게 된다.

후글 내 축적된 목재들은 스스로 썩으면서 새로운 식물과 생명들을 키우

는 데 도움을 준다. 식물의 뿌리는 후글의 목재들을 잘게 부수고 부식시

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뿌리는 지상부를 바로 세우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를 거듭할

수록 후글 내부는 이러한 식물의 뿌리로 가득 차게 된다.

후글 내부 관찰: 대상지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조성된 후글에서는 비가 오면 후글 내 

축적된 목재들이 수분을 흡수하고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식물의 힘을 보여주는 뿌리들이 자라는 모습을 2단의 후글 구간에서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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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후글가든

TOPO & SPACE DESIGN _ 기존 지형을 고려한 테라스형 공간 만들기

경사 지형을 반영한 후글 조성: 후글 조성 시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차가 있

는 형태로 전체적인 지형을 조성했다. 대상지 주변에서 버려진 낙엽 등 식물의 폐기

물과 잔가지, 통나무 자재 등을 활용해 둑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상토, 퇴비를 쌓아

서 후글을 완성했다.

방문객의 동선 및 활동 공간 고려: 방문객이 후글 및 식물 관찰, 감상 활동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도록 기존 지형을 살리면서 3단의 테라스형 공간으로 전망공간, 전이공

간, 휴게공간을 구성했다. 방문객은 인접 보행로에서 전망공간과 휴게공간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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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후글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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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 MATERIAL PLAN 

_ 식물군 관상을 위한 시설물 및 포장재 계획

식물 관상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 시선 유도 및 전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

망공간에 철제 원형 지주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같은 소재의 트렐리스를 추가해 시선

의 부분적 차폐를 유도했다. 휴게공간에는 벤치와 스툴을 설치해 벤치에 앉으면 자연

스럽게 시선이 상단으로 향하게 된다. 스툴은 휴게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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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후글가든

식물군과 상반되는 소재 사용: 식물의 배경으로 콘크리트 블록 

포장 및 마감, 산화철 등을 사용해 식물군이 돋보이게 했다. 특

히 산화철은 오래된 도시의 빈티지한 느낌을 주면서 도시를 뒤

덮는 식물의 힘을 느끼게 한다. 전망공간의 원형 지주대와 트렐

리스, 전이공간의 계단, 휴게공간의 벤치 및 스툴에 사용된 산

화철은 타공해 반 개방적, 반 매스적 느낌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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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ING SCHEME _ 지형을 토대로 한 관찰자 중심의 식재

관상 포인트를 고려한 식물군 배치: 방문객의 관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49종

의 교목, 관목, 초화류 등을 심었고 식재 자체의 높이, 색상, 사계절 개화 시기를 고려

한 배식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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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후글가든

https://youtu.be/Htq7mWh_OUo
QR코드를 통해 전문정원, 김복영, 문영숙 작가의 ‘후글가든’을 영상으로 만나보자.

2022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식물의 힘 히스토리북 78쪽을 참고하면, 
전문정원 ‘후글가든’의 배치도, 투시도, 조감도와 같은 설계 자료 등을 더 살펴볼 수 있다.



GREEN TOP
우재훈 작가



117116

전문정원

작품집 GREEN TOP

우재훈 프리랜서 
mywoojh@gmail.com

설계 우재훈

시공 식물감각(김바로), 인피니티(황영흥)

위치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오산 맑음터공원)

면적 101.80m2

준공 2022.10.
GREEN TOP
그린 톱

우재훈은 연세대학교 건축학과와 MIT 건축대학원을 졸업했다. 2021년 미국건축가협회(AIA) Henry Adams Medal과 MIT 

건축대학 Imre Halasz Thesis Prize를 수상했다. 졸업 후 Front Inc. 뉴욕지사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있다. 2018년 베니스 비

엔날레 브라질관 전시와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 STATIONS 전시에 참여했으며, 국토교통부 건축설계 인재 육성사업에 2회 

선발되어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2023년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에 당선되어 ‘[Archivology] - Archive of 100 years of 

Yeouido’s facades’ 전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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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GREEN TOP

자연의 층상구조는 식물이 크고 작은 군집을 유지하며 공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높이의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층상구조는 공간, 영양, 물, 빛

에 대한 경쟁의 결과물이다. 

층상구조는 식물의 유전적, 환경적 인력과 척력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 구

조가 뚜렷할수록 식물들은 안정적인 군집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자연을 층의 가장 아래인 대지에서 경험한다. ‘GREEN TOP’은 식물의 

힘이 만들어낸 층상구조의 가장 위에서 자연을 경험하게 해주며 관람객에게 식물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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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GREEN TOP

대지의 2m의 등고 차를 이용하여 관람객은 대지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정원에 입장

하게 된다. 정원 개방 시점을 기준으로, 정원 내 모든 식물이 우리가 걷는 면과 같은 

높이에 한 층(layer)을 이루게 디자인했다. 구조물 위를 걸으면서 다양한 식물의 모습

을 층의 위에서 바라보게 해주며, 이 군집을 우리는 보행 구조물과 평행한 카펫

(carpet)과 같은 모습으로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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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GREE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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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GREEN TOP

정원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식물은 각각의 인력과 척력을 통해 경쟁

하며 또 다른 층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정원의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층들을 공중에서 경험하며,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른 높이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정원에 진입하여 카펫처럼 펼쳐져 있는 정원의 층상 높이를 걷게 된다. 맑음터공원의 

동선과 같은 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정원을 걸으며 발아래 펼쳐진 자연의 다른 모

습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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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GREEN TOP

두 개의 작은 쉼터 공간과 볼록한 형태의 길은 관람객들이 정원에 머물 수 있는 공간

을 제공한다. 철제 구조물에 걸터앉아서 공원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투과성이 

높은 철제 그릴 발판은 자연을 닮은 카펫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정원의 개

방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구조물이 입면상 최소한으로 노출되게 디자인했다. 정원 개

방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식재가 수평의 층을 만들어낸다. 

관람객들은 낮은 등고에서 접근할 때 다양한 식재를 높이 변화와 함께 

경험하고, 높은 등고에서 접근할 때 평평하게 펼쳐진 정원을 바라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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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GREEN TOP

하얀색 계열의 철제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도 있게 펼쳐진 정원의 층과 대비를 이루

게 했다. 작은 쉼터 공간은 높이 차이를 두어 약간의 독립성을 부여했다. 또한 십자 

그릴 형태 발판은 아래 식물에 빛이 충분히 갈 수 있게 하며, 구조물을 더욱 가볍게 

표현되도록 한다. 대지 내의 높이 차이를 굴착이나 과도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정원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대지를 통해 식재를 높이별로 분류하여 배열, 배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다채로운 층상의 모습을 구현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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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GREEN TOP

보행 구조물을 먼저 설치하여 모든 식재가 보행 면과 같은 면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식재들의 높이 기준을 설정했다. 보행 구조물과 평행한 식재 덩어리(mass)를 구성하

기 위해, 충분한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높이의 여러 그라스 식재를 사용했

다. 높이, 볼륨, 식재 간의 조화에 최대한 집중했으며, 오산 맑음터공원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위치에 있는 대지를 보행 구조물과 식재를 이용하여 평평한 면으로 재해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식재 면은 정원을 생동감 있게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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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GREEN TOP

https://youtu.be/yG7Wvn49dYM
QR코드를 통해 전문정원, 우재훈 작가의 ‘GREEN TOP’을 영상으로 만나보자.

2022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식물의 힘 히스토리북 84쪽을 참고하면, 
전문정원 ‘GREEN TOP’의 배치도, 투시도, 조감도와 같은 설계 자료 등을 더 살펴볼 수 있다.



오산초당
김명윤, 유창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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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오산초당

김명윤 마이조경 대표 / nice8787@naver.com
유창현 설악조경 실장 / tk5599@naver.com

설계 김명윤, 유창현

시공 �설악조경, 마이조경, 연솔조경, 해피가든, 김영준, 양완적,  

정석희, 이승희

위치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오산 맑음터공원)

면적 약 100m2

준공 2022.10.

오산초당
Osan Chodang

김명윤은 강원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지난 2019년 해방촌 일대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상지

를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만드는 서울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공모에서 ‘해방루트, 행복으로 가는 정원’으로 대상을 받았다. 

2021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모델정원 작가로 초청돼 ‘매일매일 즐기는 홈-캠핑’ 정원을 조성했으며, ‘노원구 휴가든’으로 2021 

푸른도시 서울상 대상을 수상했다.

유창현은 강원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21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서 대전 권역 ‘숨의 숲, Breathing Forest’ 설계를 진행했으며, 2022년 생활밀착형 숲 실외정원 영월 권역 ‘영월 바람

숲’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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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오산초당

봄이 오면 다시 새 생명을 틔울 것들

식물들은 참 그렇다. 생존을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열매를 맺을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의 힘은 인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우리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만 힘을 가질 수 있다. 우리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듯 우

리와 식물들은 봄이 오면 틔울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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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오산초당

결실을 맺은 행복, 그리고 다시 기다림

행복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나누는 과정. 우리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다른 행복을 얻기 위해 기

다린다. 식물들도 봄에서 겨울을 지나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을 보내며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봄

을 기다리며 사람과 식물이 행복한 공간을 계획하고자 

했다.

강진에서 만난 다산초당

다산초당을 만난 것은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정원

주의 고향인 강진으로 갔을 때다. 강진의 자연경관과 

식물을 찾던 중 다산초당에 이르렀다. 다산초당으로 가

는 길, 오랜 시간 그곳에 있던 나무의 뿌리들이 길 위로 

펼쳐져 있었다. 뿌리들을 밟고 다산초당에 올라섰을 

때, 식물들이 나를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숲이 

나를 감싸고 고생했다며 위로하는 느낌. 이것이 오산초

당 디자인의 모티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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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오산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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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오산초당

주어진 공간과 지형에 대한 이해… 그 속 인내의 시간들

기존 지형은 경사가 있는 구릉지였다. 이 지형에 대한 기억을 가지

고 우리는 식물들에게 여러 가지 인내의 조건들을 제시하기 위해 

산벽정원과 서저울을 도입했다. 

식물들은 척박한 땅, 돌 틈, 물속과 주변, 그늘진 곳 등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 속에

서 식물들이 인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인내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결실을 맺는 중인 식물들, 인내의 시간을 보

내는 중인 식물들, 인내의 과정을 도와주는 식물들. 이들을 도입하

여 각 식물들이 저마다 인내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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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오산초당

세부 공간 구성

세부 공간은 오산초당, 서저울, 인내의 뿌리, 산벽정원, 인내의 길, 날아라 돌멩이로 

구성된다. 먼저 오산초당은 인내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다. 

너와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통한옥 방식의 구조를 만들었고, 마루는 우물마루로 

형태를 도입했다. 목재는 소나무를 활용하여 H2.5×W1.2×L1.8 크기의 쉼터를 조성

했다.

서저울은 폭 60cm, 길이 9m로 낮게 흐르도록 만든 개울물의 이름이

다. 식물과 사람에게 개울물의 소리와 촉촉함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으

로 만들어졌다. 

시트방수로 수공간의 방수처리를 하고, 이끼석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돌을 놓고 식

물을 심었다. 크고 작은 돌들을 구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하부저류조 안에 

수중펌프를 넣고 상부로 연결하여 물을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방식을 적용했다. 상부

저류조에는 오버플로우와 여과제가 있으며 타이머에 의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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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오산초당

산벽정원은 높은 산석벽 틈에서 식물의 힘과 어울림을 느끼는 공간이다. 제일 높은 

산석벽은 3m이며 파주 납작석으로 산벽을 쌓아 올렸다. 터 파기 후 첫 단을 놓고 뒷

돌을 놓아 세트앵커로 돌을 고정했다.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쇄석과 흙으로 뒤채움

을 했다. 돌 틈에 교관목과 초화를 혼합 식재하여 새로운 경관을 보여준다. 산벽정원

의 활용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모델로서의 의미도 있다.

서저울을 건너며 감상에 들어가는 곳은 ‘인내의 길’로 명명했다. ‘날아라 돌멩이’는 자

연물인 돌멩이에도 사람의 마음을 주는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인 조형물로 계획했다. 

더 이상 구르지만 말고 새처럼 날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라는 마음을 담았다.

‘인내의 뿌리’는 얼기설기 뻗은 나무뿌리가 인내의 시간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지상

부는 말라 죽고 뿌리는 살아 있는 나무를 찾아 시공했다. 죽은 부분 또한 조형적인 

점경물로 사용하여 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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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오산초당

끝맺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원을 만드는 과정은 힘들고 많은 고민이 있었지

만, 찾아온 이들이 정원을 좋아하며 즐겨주어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다. 이

런 시간과 경험들이 쌓여서 정원문화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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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원

작품집 오산초당

https://youtu.be/QWVFuUZO1Ow
QR코드를 통해 전문정원, 김명윤, 유창현 작가의 ‘오산초당’을 영상으로 만나보자.

2022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식물의 힘 히스토리북 90쪽을 참고하면, 
전문정원 ‘오산초당’의 배치도, 투시도, 조감도와 같은 설계 자료 등을 더 살펴볼 수 있다.



주요행사 :  개막식, 가든시네마​

 정원전시

 정원 투어

 정원문화 체험

 문화공연

 컨퍼런스

 정원산업전​

일시 : 2022.10.7.(금)~10.10.(월), 4일간​

장소 : 오산 맑음터공원 및 오산천, 마을정원 일원​

주최 :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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